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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들은 가용수입의 중요성을 배우라          16-05-06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거리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으로 보내는 소위 해외제조산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세요. 눈에 띄는 상품은 모두가 중국이나 제 삼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조업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어조로 해외제조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일수 입니다.  이런 정치적 수사어는 가용수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솔한 견해이거나 경제원리를 무시하느  실언입니다.


만일에 백화점의 옷걸이를 가득 채운 외이셔츠를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제조한다면 셔츠 한 벌에 $100가 넘을 것입니다.  셔츠 뿐만 아닙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키보드, 컴퓨터 박스,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저렴한 외국제품을 사용하면 컴퓨터 값이 전체적으로 저렴해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가정의 수입중 가용수입이 많아질 것입니다. 가용수입이 많아지면  가정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닐 것이고 주택도 더 고급형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더 높아진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공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고기능 근로자의 수요도 늘 것입니다. 즉 저기능 근로자를 요하는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게 하고 기능이 높이진 미국 근로자들은 고기술 제품 생산에 근무할 것입니다.

항공기 한대의 값은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당 3억 달러 내지 5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와이 셔츠 한 벌당 늘쳐 잡아 10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해도  이런 항공기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와이 셔츠를 3,000만 개 내지 5,000만개를 제조하여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미국 백화점의 옷 걸이를 가득 채웠다는 의류를 다 팔아도  미국제 항공기 한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에서 사용되는 국제사업 교과서에는 나라마다 보다 높은 생산력을 갖거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국 생산의 거격이 저렴해지는 제품 생산에 치중하면 전체적으로 샌산성도 이득도 증가한다는 무역이론을 가르칩니다.  해외로  보내는 사업행위를 정치인들은 툭하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무역행위로 인하여 미국에서 가용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80%가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 기능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반 가정의 가용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제정책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미국 대선 후보자 증에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에게 100% 부담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수사어를 사용하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국을 무임승차에 비유하는 그 정치인은 이미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의 53% 정도 부담하고 있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극동지역 방위 보루의 큰 폭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 보루를 대폭 맡아 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군사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경솔한 주장을 피력해서 재선에 실패한 역사적 교훈을 현 정치인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헌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망언은 북한 정권의 오만을 길러줄 뿐 미국이나 한국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은 그런 경솔한 정치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
